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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저희 가족이 캄보디아에 도착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. 처음 

도착했을 때는 무더운 날씨와 잦은 정전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쉽지 않았

고, 아이들은 온 몸에 땀띠가 나서 매일 파우더를 바르는 것이 하루 일과였

습니다. 그러나 이제는 더위를 이기는 나름대로의 비결(?)도 익혔고, 정전

이 되어도 할 일은 많다는 것도 터득했고, 지옥 불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뜨

거운 4월에도 땀띠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. 

지난 일 년을 돌아보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양떼를 인도하시듯, 저희 가

족을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. 한국에 비하면 모든 것이 불편하고 

어려움투성이었지만,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

님의 세밀하심에 때로는 놀라고 때로는 감탄하며 일 년을 보내었습니다. 뿐

만 아니라 저희 가족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로 함께해주신 모든 동역자들이 

있었기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.

5월부터는 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. 아직 그리 많은 양은 아니지만 가끔 

비도 내리고, 구름이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날이 많아서 아주 시원한 가운

데 보내고 있습니다. 언어도 그동안 상당한 진전(?)이 있어서 길거리의 간

판을 서툴지만 읽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. 일 년을 공부해서 겨우 길거리의 

간판을 읽는다고 비웃으면 안 됩니다. 캄보디아에서는 초등학교 6년을 졸업

해도 신문의 글을 바르게 읽거나 받아쓰기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

그리 많지 않습니다. 그나마 프놈펜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좀 나은 편이고, 

시골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읽고 쓰는 것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이 드물 정

도라고 하니, 일 년 공부해서 간판 읽는 정도도 그리 나쁜 성적은 아니라고 

자신 있게(?)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. 사실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, 길거리 

간판 중에도 장식체로 쓴 크마에는 그나마 읽지도 못합니다. 아직도 모든 글

씨가 다 비슷해 보이기만 합니다. 그런데 진짜 문제는 간판의 글씨는 거의가 

다 장식체로 쓴다는 것입니다....

캄보디아의 문맹률은 통계상 약 50%정도 됩니다. 즉 국민의 절반 정도

가 읽고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. 문자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과거 폴폿 

정권 시절 철저하게 교육시설들이 파괴된 탓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일반 서

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이발소, 모또 수리점, 옷수선점 등의 간판에는 글보다

는 가게임을 알려주는 그림이 더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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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섭이와 현찬이는 이번 달부터 크마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. 그동안 엄

마 아빠가 크마에 공부하는 것을 옆에서 들어서 그런지 아주 쉽게 배우고 

있습니다. 아마 아이들이라서 더 쉽게 언어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. 크마에를 

열심히 공부해서, 엄마 아빠를 대신해서 통역해 주겠다고 꿈에 부풀어 있습

니다.

감사한 일은 지난번 기도편지에서 현섭이 치과치료를 위해 기도부탁을 드

렸는데, 아주 쉽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. 얼마 전에 미국에서 치과의사로 

계시던 분이 의료선교를 위해 오셨습니다. 그분의 소개로 캄보디아 치과대학

에서 교수로 사역하시는 OM파송 선교사인 추교수님(말레이지아)을 알게 

되었습니다. 이분께서 현섭이 치료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. 치료비 문제도 

한 지체의 후원으로 잘 준비되고 있습니다. 세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

합니다.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
호산나센터에서 제가 가르치는 3학년 영어수업은 이제 시편23편을 다 암

송하고 주기도문을 암송할 계획입니다. 시편23편을 다 암송하면 막대 사탕

을 주었습니다. 며칠 전에는 이미 다 암송하고 사탕을 받았던 한 녀석이 오

더니, 또 암송할 테니 사탕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한번 받았으면 

안 된다고 했더니, 이번에는 지난번 외운 것은 다 잊어버렸고 새로 외운 것

이라며 능청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. 그래도 안 된다고 했더니, 하는 말이 

“춉 썰러란 로꾸루”(이제부터 선생님을 사랑하지 않겠어요)라고 말하며 
웃는 것입니다.

아내가 가르치는 2학년 음악시간에는 “내가 만약 나비라면”이라는 어

린이 찬양을 배우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노래 가사를 크마에로 번역하기 위

해 아내와 언어를 가르치는 자매가 함께 한 시간이 넘게 머리를 싸매고 번

역을 했는데, 나중에 알고 보니 이미 번역된 노래가사가 있는 것입니다. 헛

수고였지만 결코 헛수고가 아닌 수고를 하였습니다. 앞으로 언어를 잘하게 

되면 더 많은 찬양들을 크마에로 번역하여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게 되길 기

대합니다.

선교지의 삶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. 모든 동역자

들의 삶의 현장에도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넘치는 한 달이 되기를 기도하

며 글을 맺습니다.   

2005년 5월 20일

프놈펜에서 김성길, 정심영, 현섭, 현찬 선교사 가족드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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♥  기 도 제 목  ♥

1) 언어 공부를 위한 지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.
   (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여 언어공부에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)

2) 온 가족이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.
   (치과 치료중인 현섭이의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.)

3)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선교 사역을 위하여 재정적인 안정이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.

4) 현섭이와 현찬이의 학업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. 
    (학교에 잘 적응하며 영육 간에 균형 있는 성장이 있기를 기도해 주십시오.) 

5) 좋은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. 
    (선교 사역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동역자들과의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
    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.) 

☞재정
4월 선교비 입금 내역   

4/22            옥포제일교회         200,000

4/25            선교(무명)             50,000

4/25            장림평안교회           50,000

4/26            충무교회              200,000

4/29            경남동노회(3월)       300,000

4/30            사천읍교회             50,000

5/02            문현남교회            100,000

5/04            경남동노회(4월)      300,000

                  개인후원             540,000

                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       1,790,000     

(저의 홈페이지에 후원 내역을 상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. 그곳에서 확인해 주십시오. 5
월부터 부산 문현남교회(박충실목사님)에서 후원을 작정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)
☞국내 연락처

     재정 관리자 / 이학구 집사 (02-921-0841/017-343-0841)

                   E-mail : achan2369@naver.com

     문서 관리자 / 현충헌 형제 (016-229-2316)

                 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749 코오롱 레이크폴리스2 A동 918호

                   E-mail : hcoramdeo21@yahoo.co.kr

☞후원계좌

     국민은행 653001-04-037827 김성길

☞캄보디아 연락처 / Kim, Seong Gil

     P.O Box 2454 Phnom Penh 3 Phnom Penh Kingdom of Cambodia

     ☎ 001-855-12-299386(한국에서 전화걸 때) ☎ 012-299386(캄보디아에서 전화걸때)

     (우편물을 보내실 때는 꼭 “012-299386” 전화번호를 주소와 함께 기록해 주십시오)

☞이메일 / sermonator@dreamwiz.com

☞홈페이지 /  http://sermonator.net


